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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임원이기에 직원들 손실분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책이 없습니다.
회사는 2002년도 우리직원에게 자사주를 5만4천원 그 당시 현시가에 강매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봉급에서 할부금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 현재의 KT주가가 얼마입니까? 4만원을 밑돌고 있으며, 총 2천5백억원(총1천7백만주*14,000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직원1인당 5백8십여만원(416주*14,000원) 손해를 보고 있는데 대책이나 보상책도 없는 회사의 임원인 그런 우리사주조합장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까? 직원들에게 손해만 끼치는 그런 조합장은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전문경영인 할애비라도 우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비민주적인 운영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현황과 활동을 공지하는 곳이 사내 사이트(kate.kt.co.kr)에 우리사주조합방에는 우리사주조합의 규약, 운영세칙, 운영현황, 대의원대회 결과 등 우리직원들이 알아야 할 우리사주조합의 중요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보안 3등급이 메겨져 주인인 우리직원은 열람할 수 없으며 보안 3등급 열람 권한이 있는 관리자들만이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우리직원에게 현시가로 강매하면서 손실분에 대한 보상책을 회사에 요구할수 없는 회사의 임원이 우리사주조합장이라면 큰 문제지요. 또한 이러한 것들을 숨기기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비민주적인 운영은 더 큰 문제입니다.
3) 사측후보가 당선되면 고용보장과 복지증진을 하겠답니다. 생뚱맞죠?
매년 단체교섭에서 복지기금 출연불가,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도입, 선택형복지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는 사측의 선봉장인 복지팀장이 우리사주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조합원의 고용보장과 복지증진을 하겠답니다. 믿어도 될까요? 생뚱맞죠? 
4)우리사주조합 기금의 회사 출연 요구를 하지도 할수도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정상적인 운용과 활동을 위해서 또한 KT주식의 증시에서의 안정과 우리사주의 확대와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KT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회사 출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임원인 복지팀장이 우리사주조합장 임기 3년동안 한번도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회사 출연을 거론한바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금 출연요구는 우리사주조합장이 회사임원이기에 경영진에게 요구할수 없습니다. 노동조합후보만이 당당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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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장 노동조합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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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회사측 후보에게 우리사주조합을 맡기겠습니까?


1인당 580만원이 하늘로 사라졌다





조합원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가


민주적인 우리사주조합을


건설합니다








